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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We investigate the performance impact of academic outside directors in Korean Chaebol firms. Professors are traditionally considered popular candidates for outside directors in Korea. Indeed, academic directors take up 35% of the board members in the top 10 conglomerates of Korea. However, there are very few studies that investigate the role of academic outside directors regarding their monitoring and advisory role (White, Woidtke, Black, and Schweitzer, 2014; Francis, Hasan, and Wu, 2015). We categorize outside directors that are professors based on their academic backgrounds and observe whether academic directors have an incremental contribution to firm value. We also investigate whether academic directors effectively monitor senior management. Results indicate that academic directors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firm performance, and the existence of academic directors does not necessarily increase monitoring of the executives. We find that firms with academic directors are not related with higher CEO turnover-performance sensitivity or higher pay-for-performance. Instead, we find that firms with academic directors are more likely to manage earnings. Overall, our analysis indicates that academic outside directors do not contribute to the corporate governance of the boards of Korean Chaebol firms. Our paper contributes to the board independence and the board composition literature in Korea (Lee, Shim, and Choi, 2012; Shawn and Jung, 2015).

        

        
          
            초록
          
        

        
          많은 사람들은 종종 재벌 회사의 사외 이사의 독립성과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상법상 이사회의 50% 이상(자산총액 2조 이상 기업)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상당수의 이사를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사외이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미래 성과와 여러 경영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중앙일보가 2012년에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교수들이 한국 상위 10대기업 이사진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교수들은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사외이사로 적합한 후보군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수-사외이사들이 사외이사로서 효과적으로 경영진을 감시하고 자문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에서 소수의 연구자들이 교수-사외이사의 역할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교수-사외이사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White et al., 2014; Francis et al., 2015). 기업지배구조가 중요한 이슈인 한국의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교수-사외이사가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사외이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교수-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기업의 특징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교수-사외이사의 경영진 감시기능을 성과-경영진 교체 민감도, 성과-경영진보수 민감도 및 이익조정행태를 이용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결과, 교수-사외이사는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교수-사외이사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 성과-경영진 교체 민감도와 성과-경영진보수 민감도가 높지 않고, 이익조정을 감시하는데 취약한 점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 따르면 교수-사외이사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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